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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바로잡기 보도자료

‘재생에너지 투자액 감소는 단가 하락과 생산 효율의 결과,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치량은 꾸준히 증가 

(조선일보 4.11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
- 단가하락으로 설치수요 증가, 재생에너지가 세계시장 주력 에너지원화

- 2017년도 세계 에너지 투자액의 58%는 재생에너지

- 60년 상업운전한 원전발전량, 2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못 따라가

- 전기가 필요한 때 생산하는 태양광발전량, 피크 기여도 높아

- 166개 폐쇄된 원전 평균 가동기간 30년도 안돼, 핵폐기물 해답도 없어

태양광발전소는 쓰레기 없는 전기 무한리필 발전소 

[왜곡기사] 

‘태양광 발전의 근본적 한계로 선진국이 재생에너지 투자에서 발을 뺀다’는 기사의 주장

은 사실과 다릅니다.

4.11. 조선일보 <1500조원 쏟아부은 태양광의 그늘, 고작 2%> 제하의 보도에 대해 에너

지전환포럼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바로잡고 반박합니다. 

1. “선진국 재생에너지 투자액 감소…선진국들이 신재생에너지 투자에서 발

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1) 전체 투자액이 감소한 이유는 그만큼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저렴해졌기 

때문이며, 재생에너지가 주에너지원으로 바뀌고 있다는 청신호 

“태양광 모듈가격 1년 사이 44% 하락, 태양광발전 설치량은 34% 증가”

기사에 나온 REN21의 보고서를 출처로 확인 시 2017년의 재생에너지 설치량은 2016년 대비 

178GW 증가했습니다. 이중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는 159GW 증가입니다. 

이중 태양광은 99GW 설치되며 전년 대비 34% 증가했으나 전체 태양광 투자액은 증가하지 않았

습니다. 이는 태양광 제품가격의 하락 때문입니다. 국가별로 가격이 상이하지만 세계시장에서 보

편적으로 확인하는 수치인 중국업체들의 가격 벤치마크인 피브이 인사이츠(PVINSIGHTS)를 보

면, 2016년 1월 첫 거래일 태양광전지모듈(PV) 가격은 1와트당 0.554달러이었던 반면 2017년 

마지막 거래일 가격은 1와트당 0.313달러로 하락했습니다. 

모듈가격이 총 44%하락한 것입니다. 1년 평균가격 기준으로도 2016년 0.476달러, 2017년 0.332

달러로 30%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태양광 설치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전체 투자액이 증

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태양광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세계 시장의 주력 에너지가 되어

가고 있다는 청신호입니다.

출처:

http://www.ren21.net/gsr-2018/ 

http://pvinsights.com/ 

2) 세계 재생에너지 설치량은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이어가

a. 태양광모듈(PV) 생산과 설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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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raunhofer ISE Photovoltaics Report p.13-14 

올해 3월 Fraunhofer ISE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연간 태양광 

모듈(PV)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 기간 연간 세계 누적 태양광 발전 

설치량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유럽 지역의 누적 설치량(115GW)은 중국(133GW) 다음으로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 초에 세계 1위 태양광 시장인 중국 정부는 태양광발전 연간 설치 상한선을 30기가와트로 

제한해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량이 45기가와트 가량 확대되었습니다. 

세계 2위 태양광 시장인 미국은 중국을 견제와 국내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수입 태양광 

제품에 대한 30%의 관세를 도입하고, 미국 몇 개 주정부에서 넷미터링제도(net metering, 남는 

태양광전기를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취소하는 등으로 미국 시장이 2017년에 비해 10~30%가

량 축소될 것이라고 예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태양광 시장은 6.7% 성장했습니다. 

EU의 여러 나라 역시 너무 빠른 태양광 보급속도 등으로 인해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태양광발전 설치가격 하락으로 인해 억제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2018년 반등의 한해가 

되었습니다. 결국, 2018년 세계 태양광발전 설치량은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2019년은 연초에 모두 태양광발전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9년은 여전히 사활을 건 

효율전쟁, 가격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태양광발전 시장이 선진국, 개도국 모두에서 활기를 띌 것

으로 예상합니다. 건축물과 결합된 태양광발전 등의 응용분야가 늘어날 것이며, 고효율 상품이 선

호되는 시장의 차별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b.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량 증가

출처: IRENA Renewable Capacity Highlights, p.3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에서 올해 3월 발표한 재

생에너지 발전용량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비재생에너지의 발전용량은 평균 연간 

115GW 정도 늘어난 반면, 재생에너지의 발전용량은 2001년 20GW로 시작해 지난 4년간 꾸준히 

연간 160GW 또는 그 이상의 증가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발전설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01년 25%, 2012년 50%, 2018년

도에 63%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역적인 추세를 확인 시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의 비재생에너지 발전설비량은 

2010년 이래로 85GW 정도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비재생에너지 발전설비량이 아시아에서 

725GW, 중동에서 100GW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아시아와 중동 지역이 지속적인 화석 

연료 사용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3) 2017년도 세계 에너지 투자액의 58%는 재생에너지, 원전과 화석연료 투자비중(32%)

의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출처: REN21 Renewables 2018 Global Status Report p.144

기사에 언급된 REN21의 2018 신재생에너지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도 세계 신규발전원 투자 

비율(Global Investment in New Power Capacity) 중 재생에너지에 투자된 금액은 총 2,650억 

달러(약 302조)로, 이는 원전(420억 달러, 9.2%)과 화석연료(1030억 달러, 22.6%)에 투자된 금

액의 약 2배에 달합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의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각 국 정책 영향에 따라 등락을 보이지만 원전 투자액

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큰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Renewables 2017 Global Status Report – REN21 p117

2. “원전보다 10배 투자한 태양광 발전량은 오히려 적어”는 왜곡 

1) 60년 상업운전한 원전발전량, 2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못 따라가

지난 10년간 태양광발전에 대한 투자액은 원전 투자액의 10배입니다. 그만큼 전력시장에

서 원전이 퇴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각 발전원의 총발전량은 지난 10년 투자된 설비의 발전량이 아니라 전체 발전량입니다. 

원전은 상업적 발전을 시작한 지 60년이 넘었고, 태양광발전이 본격적으로 상업발전을 시

작한 지는 이제 15년을 넘긴 정도입니다. 

원전 발전량은 지난 60년 동안 지어진 설비에서 생산되고, 태양광발전은 이제 보급되기 

시작한지 15년 넘긴 설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기초적인 데

이터를 이용해 원전을 미화하고 태양광에너지를 폄하하기 위한 왜곡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세계 원별 발전량 실적치를 보면, 2000년에 비해 2017년 원전 발전

량은 1.7% 증가했을 뿐이지만 풍력과 태양광발전량은 4,647% 증가했습니다. 국제에너지

기구의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풍력과 태양광발전량은 2025년이면 원전 발전량을 앞지릅니

다. 20여년간 발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지난 60년간 원전발전량보다 많아질 겁니다. 

http://www.ren21.net/wp-content/uploads/2018/06/17-8652_GSR2018_FullReport_web_final_.pdf
http://www.ren21.net/wp-content/uploads/2017/06/17-8399_GSR_2017_Full_Report_0621_Opt.pdf
http://www.ren21.net/wp-content/uploads/2017/06/17-8399_GSR_2017_Full_Report_0621_Opt.pdf


출처: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 18-43, 2018. 12.10. 에너지경제연구원

2) 전기가 필요한 때 생산하는 태양광발전량, 피크 기여도 높아

“최대전력소비 증가는 태양광발전이 담당 가능”

태양광발전은 해가 비치는 낮에만 발전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가동하는 원전발전량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소비는 낮에 증가하고 발전설비는 낮에 필요합니다. 

특히, 발전소 건설의 구실이 되는 여름과 겨울의 최대전력소비 시간대(피크시간대)는 낮이

기 때문에 낮에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의 기여도가 높습니다. 

출처: 역대 최대전력피크 때 태양광이 원전 4기 몫 2018.8.13. 이투뉴스

2018년 8월 한창 더운 여름에 아직 발전설비량이 미미한 태양광발전인데도 톡톡히 역할

을 했습니다. 역대 최대전력수요를 보인 7월 24일 오후 2시경에 원전 4기 분량의 전력수

요를 담당했습니다. 

원전과 태양광발전량을 전체로 비교하는 것은 태양광발전 피크기여도의 특성을 무시하는 

무지에 의한 왜곡입니다. 

전력소비 증가로 발전소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최대전력소비 증가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

한 것입니다. 

태양광발전은 최대전력소비 증가의 대비책입니다. 원전 건설은 1기가와트 건설해서 전기

를 얻는데 약 1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2018년 한해 태양광발전기는 2.2기가

와트 이상 늘었습니다. 올 여름에 최대전력소비 증가를 충분히 감당하는 역할을 할 것으

로 기대합니다.

3. “스페인의 태양광 버블(Bubble) 붕괴”는 사실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스페인이 태양광 사업을 본격 추진하던 중 재정위기가 닥쳐 보조금을 소급해서 줄인 경험

이 있습니다. 그 여파로 한때 재생에너지 시장이 경직되어 있었지만, 재정상태가 양호해

지자 스페인 정부는 다시 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자국 재생에너

지 비율을 2030년에는 유럽 평균을 상회하는 42%로 확대, 2050년에는 100% 재생에너

지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처: 

Spain's financial crisis claims another victim: the solar power industry (11년도 3

월)

Spain targets 100% renewable power by 2050 (18년도 11월)

Spain surpasses EU renewable targets for 2030 (19년도 4월)

4. “이 와중에 한국은... 재생에너지 35% 올리기로”주장은 조선말 봉건주의 

옹호발언에 비견 

“2040년 35% 재생에너지 비중은 부끄러운 수준, 세계는 재생에너지 100% 

사회로 나아가”

2015년 유엔은 파리협약을 통해 기후변화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기온상승 온도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346


1.5도씨 이하 목표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행계획을 채택했습니다. 기후변

화대응은 에너지 소비절감과 재생에너지 확대 공급이 핵심 전략입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전방위적으로 효율기술과 효율시장을 확대하면서 에너지소비절감을 추

진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8년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전력 보급률은 독일 40%, 영국 36%, 중국 27%, 미국 

17%, 일본 16%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4%입니다. 

EU는 2030년 최종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공급 최소 32%, 에너지소비 절감 최소 32.5%

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재생에너지 비율(2017년 기준)

X 축: 1차에너지공급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

Y 축: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

출처: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8). Renewables Information 2018. Paris, France: 

IEA Publications.

전력 중 재생에너지공급 장기목표로 독일은 2050년 80% 이상, 캘리포니아, 하와이, 뉴멕

시코주는 2045년 재생에너지 전력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2025년 재생

에너지 전력 20% 목표입니다. 

우리나라의 2030년 재생에너지 전력 20%, 2040년 재생에너지 전력 35% 목표는 사실 

부끄러운 목표입니다.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은 기후의존적 전원이지만 유연한 전력시스템을 통해 전력의 안정

적 공급이 가능합니다. 변동성 전원이 20%를 넘는 국가와 지역은 많습니다. 이미 세계는 

재생에너지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

지 못하고 있어서 마치 조선말, 봉건주의를 고집하는 기득권 세력의 득세를 보는 듯합니

다.

5. “수명도 원전(60년 이상)이 태양광(20~30년)보다 2~3배 길기 때문에” 

주장은 무지에 의한 왜곡

“166개 폐쇄된 원전 평균 가동기간 30년도 안돼, 태양광발전소는 전기 무한

리필 발전소”  

최근 들어서기 시작한 3세대 원전의 설계수명이 60년이라고 해서 60년 가동을 보장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미 폐쇄한 166기(2018.8. 기준)의 평균 가동기간은 30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태양광패널은 따로 수명이 없습니다. 20~30년 후에도 85% 가량 발전효율을 보

증합니다만 이 경우는 최악의 환경조건을 가정한 것이라 실제 발전효율은 90% 이상을 유

지합니다. 

태양광발전설비는 유리와 반도체,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간단하며 내구성이 높습

니다. 50년이 넘어도 효율이 약간 떨어질 뿐 전기는 계속 생산합니다. 

원전은 가동 중에 방사성폐기물이 대기와 바다로 방출되고 최소한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핵폐기물이 발생하며 원전사고 위험이 상존해서 수명을 다 채우는 경우가 드

물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안전문제로 설비보강을 해야 합니다. 가동이 중단된 이후에도 

수십년에 걸쳐 해체과정을 거치며 다량의 핵폐기물을 발생시킵니다. 

태양광발전은 패널과 인버터 등 설비만 있으며 태양빛이 비추는 한 무한히 전기를 생산합

니다. 효율이 떨어진 태양광 패널을 교체하면 유리와 알루미늄 등 대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핵연료를 사용해야하고 핵폐기물이 생기는 원전과 연료가 필요없고 배출물질도 없이 햇빛

으로 전기가 무한 리필되는 태양광발전은 비교대상이 못됩니다. 



6. 결론

태양광과 재생에너지 투자규모가 일정한 것은 각국 정부정책이 의도한 혁신에 따른 제조

단가 하락과 에너지생산 효율 증대의 결과로, 투자가 감소해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투

자액 감소에 반해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량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이 이 내용을 뒷받침합니

다.

단가하락으로 인한 설치수요의 증가는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세계시장의 주력 에너

지로 성장하고 있다는 청신호입니다.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치는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선진국들은 앞장서고 있습니다. 

60년 상업운전한 원전발전량, 2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못 따라갑니다. 전기가 필요한 때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은 피크 기여도 높아 최대전력소비 증가는 태양광발전이 담당하면 됩

니다. 더 이상의 추가적인 원전과 화석연료발전소가 필요 없습니다. 

전력공급에서 재생에너지 100% 계획을 세우는 세계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2040년에 

35% 재생에너지 비중도 많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조선말 세계가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

대로 변화할 때 봉건주의를 고집하는 이들을 닮았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반대하는 원자력공학자를 마치 에너지전문가인 것처럼 가장해서 일방

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사실인양 보도하는 편향된 언론사와 기자의 행태는 개탄스럽습니

다. 주류언론의 이와 같은 편향은 한국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걸림돌입니다. 시민

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에너지전환포럼은 오늘처럼 [바로잡기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하겠습니다. 


